
<생명의 흐름―4호>

   과부와 아내와 처녀 
           

성경: 눅 18:3, 딤전 5:5-6, 계 18:7, 17:1, 롬 7:2-4,    
          고후 1:2-3, 사 54:5, 렘 3:4, 호 3:19-20

위에 나온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인, 즉 과부와 아
내와 처녀로 비유하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과부요, 아내요, 
처녀이다. 이 세상에서 과부와 아내와 처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누가복음 18장은 그리스도인이 과부의 위치에 있다고 말하
고,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인이 아내의 위치에 있다고 말하며, 고
린도후서 11장은 그리스도인이 처녀의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과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과부의 마음
이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사랑스
럽지 않거나, 성경에서 명령했기 때문이거나, 이 세상과 이 세상
의 정욕이 다 지나가기 때문만이 아니다. 세상은 사랑스러운 것
이다. 세상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들은 다 사랑스럽다. 성경 전체
에서 해 아래서 행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한 곳은 오직 전
도서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헛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
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은 과부의 마음이어야 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당신에게 사랑스러운 곳으로 변할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이 있는 곳이야말로 당신의 즐거운 곳이다. 그러나 그분이 이곳
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과부의 마음이고 이 세상은 내
게 있어서 텅빈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게 붙들
리지 않는 것은 세상이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잘 입
고 잘 먹는 것은 편하고 즐겁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붙들렸을 때에는 모든 것이 가치 없게 되어 버린
다. 만일 어느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잘 먹
고 잘 입을 수 있겠는가? 만일 그 여인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즐거운 나날을 보낸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하면서 비난할 것이다. 주님은 이 세상에

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분이 남겨 두신 것은 십자가와 빈 무덤뿐
이다. 우리의 주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부이다.  
요한계시록 18장은 타락한 교회를 바빌론으로 비유한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으로서 앉아 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니, 결
코 슬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오직 타락한 자만
이 자신을 과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타락할 때에는 과
부의 특징을 잃게 된다. 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충성스
럽게 섬기려면 과부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 대해 
날마다 과부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한번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
수님께 나아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
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마 9:14)라고 물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것인데, 그때
에는 금식할 것입니다.”(마 9:15)라고 말씀하셨다. 오! 그분은 이
미 여기에 계시지 않다. 지금은 우리가 마땅히 금식할 때이다. 당
신은 세상에 대해 금식하고 있는가? 이 땅에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요, 이 땅에는 즐거움이 없다.

 

아내

성경은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내와 같다고 말한다(롬 7장, 
계 19:7). 당신은 과부와 아내의 차이를 알 것이다. 과부란 남편이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는 여인이고, 아내란 남편이 있어서 의지할 
데가 있는 여인이다. 가정에서 경제적인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
가? 그 책임은 아내에게 있지 않고 남편에게 있다. 과부는 이 땅
에서 의지할 데를 잃은 이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이다. 여러분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아내
와 남편의 관계임을 아는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에게서 공
급받아야 한다.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진 분이시다(엡 3:8). 당신은 어떻
게 하면 이번 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를 계산할 것 없다. 그
리스도에게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의 성

질이 나쁘고 교만하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봉사할 때 힘이 없
고 기도하기 싫고 성경 읽는 맛을 잃었다 하더라도 이 모든 문제
를 그리스도에게서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죽은 이 가운데서 
부활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내인 우리는 남편이신 그분과 생명 안에서 유기적인 연합을 이
루었기 때문에(고전 6:17) 그분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요, 그
분이 이루신 모든 역사가 우리의 것이요, 그분 자신의 모든 어떠
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이것이 변치 못할 사실인데 아내인 
우리가 남편이신 주님에게서 얻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처녀

성경은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녀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바울은 “내가 하
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고후 11:2)라고 말한다. 
즉 그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이 믿는 이들의 마음을 얻는 것
을 질투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주님의 것이다. 누가 당신을 붙잡
아 가거나 빼앗아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 내 친구 
중 하나가 어떤 사람과 약혼했다 하자. 내 친구가 여기 있지 않
을 때 그의 약혼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내 친구를 위
하여 그녀에 대해 분노가 생길 것이다. 나는 내 친구를 위하여 
그 약혼녀의 마음을 빼앗아 간 사람을 질투할 것이다. 이처럼 바
울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고린도에 있는 성
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
패할까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
람에게 만진바 되지 않고 또 아무런 티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에서 떠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당신이 생각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이라면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주
님께,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생
각과 마음이 순수하도록 지켜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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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과부이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데 있어서는 아내이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정결한 처녀이다. 


